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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속이지 말자 

지루한 장마가 걷히고 활짝 개인 날씨가 가을을 재촉하는 계절’을' 

찾이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천근의 짐을 짊어진 것처럼 무겁기만 

하다. 화려한 앞날을 향해 줄달음하는 이 겨레의 주변에는 무엇 때 

문인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중압감으로 가득 차있는 것만 같다. 

개헌안이란 문제를 둘러싸고 매일 신문에는 성명서가 나오고, 현 

실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새로운 마술적인 경향이 대두되고 있 

다. 한정치적문제를놓고왈가왈부할때면 언제나자기 입장을 

견고케 하는 이론을 전개하기 마련이다. 그것이 현실론이든 이상론 

이든 완벽하게 둘로 갈라져서 어쩔 수 없는 판국을 초래하는 일이 

가끔 있지만 현실론 속에도 언제나 원칙과 명분을 따지는 이상론 

이 섞여 있고, 이상론 속에도 현실의 문제성을 토대로 한 현실적인 

관찰이 섞여 있음을 볼 때 한 마디로 이상론이다，현실론이다 라고 

간 단 히 처 리 해 버 릴 수 없 는 것 을 알 게 된 다 .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의 입장을 파악함이 없이 이상론이나현실론 

을 부른젖는 데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된다는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점에서 지나간 몇해 동안쓴잔을 마셨다고 하겠다. 

어떤 정치적 문제의 본질과 성격을 채 분석하지 못한 채 찬성 반대 

의 논쟁 속에서 스스로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교회가 국가 발전과 사회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기원하고 헌신하 

는것은 어떤 정치적인 프로그램에 순응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 

다. 어디까지나 고차적인 입징세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성의 회복 

이 모든정치, 경제 체제에선행되는기본적인 여건이라고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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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문에 우리는 정치 경제 질서의 확립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I： 만일 교회가 이러한 기본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정치적 이슈에 직 

^접 가담할 때에 스스로 속이는 결과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고 교회 

；는 어떤 정치적 이슈에도 늘 초연하게 처신을 하고 오불관의 태도 

ᅮ를 취하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현실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여 그 문제의 차원을 넘어선 비정치적인 면, 비경제적인 면 

에 착안하고 이에 대하여 소신있는 발언을 해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교회는 정치적인 문제가 터져나올 때마다 직각적인 반 

응을 표시하기에 앞서 이에 대처하는 교회 자체의 자세에 관심을 쏟 

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판단과 행동을 지향하는 교 

회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것이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제일 경계해 

야 할 것 은 미 숙 한 사고와 미숙한 판단그리고미숙한행동으로진 

정한 문제 해결의 촛점을 벗어나는 일이라 하겠다. 

국가의 문제가 위급하고 중대해질수록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값싼 현실론에 휩쓸려 들어 가지도말고그렇다고무턱대고 

'원칙，이상만을 주장하지도 않는 입장에서 최후의 판단을 스스로 책 

임지고 내리는성숙한태도결정이 문제 해결의최선의길일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일 깊은 관심사는 교회의 성숙성, 즉 자기를 

속이지 않고，또 남을 속이지 않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과감한 성 

숙성을 앙양하는 일이다. 교회 정치의 배후에는 언제나 자기 기만 

과 미숙한 고집이 깔려있음을.본다. 총회를 앞둔 각 교파에서는 지 

금 한창 정치적인 조절을 하기에 바쁜 모양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 

는어떠한판단이나 움직임도미숙한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는 체념 속에서 인간적인 성숙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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